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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에 접속하다
로마서 5:1-11

금년을 결산하면서 드릴 말씀은 은혜로서 이 말은 크리스천을 가장 특징적으로 구별하는 말이도 합
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은혜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행위로 얻어낸 성취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
진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과분하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5:1)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5:2)을 얻게 되었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접속, 입장, 접근을 말합니다. 충전
기는 전기에 접속해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접속해야 합니다. 은혜에 접속할 때 환난
이 와도 인내하고, 인내하여 연단 받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
푸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 강하고, 의인이고 친구가 될 때 사랑할 뿐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질
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공로의 원리,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 누가복음 15
장은 잃어버린 것 삼부작이 나옵니다. 잃은 양 1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그것
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동, 여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려는 분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양(量)의 차이, 가치의 차이, 질의 차이를 뛰어넘습
니다. ▶ 모든 종교의 타락은 공덕주의입니다. 공덕주의란 인간이 종교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므로 구
원과 축복을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도 금식, 기도, 구제로 공덕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 나
라 원리가 아닙니다(마 6장).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 룻, 시아버지인 유다의 쌍둥이 아들을 낳은 다말,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요 은혜의 기록입니
다.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위대합니다. ▶ 예수님
에 의한 영혼 구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큽니다.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것으로 죄를 대속하려 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 그분의 보혈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속죄 제물
이 되셨습니다. 죄 지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과분합니다. 더구나 
죄인을 위해서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은혜였
습니다. 아버지에는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풍부가 있고, 이미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준비하고 그를 
용서하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말처럼 그 은혜는 과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는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 은혜가 있어야 변화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간음하다 현자에
서 잡힌 여인에게 율법과 정의는 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살리십니다. 돌로 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19년의 복
역생활이 아닙니다. 신부가 보여준 은혜의 원리가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살 길을 열어
줍니다. 그의 삶의 영적 대 수술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 신앙생활도 은혜 생활이기 때문에 기
쁨, 감사, 감동, 감격, 생명,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에 지난 시간을 맡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